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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기업의 경쟁력 확보와 생존에 있어 기술혁신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반면 기업이 직면하는 기술혁신 장애요

인도 다양해지고 있다. 여러 선행연구를 통해 기술혁신 장애요인을 해소하고 기술경쟁력을 확보하는데 다양한 내·외부 혁신

원천과 정부지원제도의 활용이 중요한 요소로 평가받고 있다. 다만 단순한 인과모형에 기반해 변수간의 다양한 관계성을 

고려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있었다. 이 같은 선행연구의 지적에 바탕하여 본 연구에서는 혁신활동 수행에 있어 기업이 직면하

는 기술혁신 장애요인을 OECD의 오슬로 매뉴얼(Oslo manual)과 다수 선행연구에 근거해 재무적 요인과 기술역량, 시장/제도

관련 요인으로 구분하고, 이들 요인 간의 상호종속적 관계를 고려하여 혁신원천과 정부지원제도 활용 그리고 기술혁신성과

에 미치는 영향을 구조방정식모형에 기반해 분석하였다. 실증분석에는 「2014 한국기업혁신조사: 제조업 부문」결과에서 결

측치를 제외한 1,251개의 관측치를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 자금, 역량, 시장 등 기술혁신 장애요인은 혁신원천과 정부지원제

도 활용을 촉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기업이 활용한 다양한 혁신원천과 정부지원제도는 기술혁신성과에 긍정적인 영

향을 미쳤다. 기술혁신 장애요인 중에서는 자금이 가장 부정적으로 기능하였다.

Abstract  Recently, the importance of technological innovation has increased for securing competitiveness and for 

the survival of companies. On the other hand, obstacles that enterprises face during the course of technological 

innovation have diversified. Through prior studies, various innovation sources and government support systems are

considered important factors in resolving these obstacles as well as securing technological innovation and 

competitiveness. However, these studies face criticism concerning various relationships between the influencing factors

and the use of simple causal models. In this study, the effects on performance were analyzed based on a structural 

equation model. For analysis, 1,251 observed values were collected from the 「2014 Korean Innovation Survey: 

Manufacturing Sector」. Results found that obstacles to technological innovation in terms of fund, capacity and market

promote the use of innovation sources and government support programs. On the other hand, various innovation 

sources and government support systems utilized by corporations have positively influenced technological innovation 

performance. As expected, among these obstacles, financial limitation had the greatest negative effect on innovation.

Keywords : Technology Innovation, Innovation Barriers, Source of Innovation, Government Support, Structural 

Equation Model(SEM), Innovation Perform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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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과학기술의 변화는 기업 환경을 예측 불가능하게 한

다. 이 같은 변화 속에서 기업은 경쟁력 확보와 생존을 

위해 기술혁신활동을 한다. 새로운 제품개발을 위한 기

업들의 혁신활동이 이루어짐에 따라 직면하게 되는 기술

혁신 장애요인도 늘어난다. 이것은 기술혁신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 기업의 성장에 애로사항이 된다. 때문에 

기업들은 기술혁신 장애요인을 극복하거나 최소화하는 

전략을 강구해야 한다. 

이를 위해 기업은 먼저 스스로가 재무적·기술적 역량

을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 기업의 혁신활동은 기업 자체

의 자원과 노력, 정보만으로도 가능할 수도 있다. 하지만 

기술의 융·복합적 속성 상 외부 정보의 활용과 교류도 중

요하다. 이처럼 외부 혁신주체들로부터 아이디어를 얻거

나 신기술을 획득하여 얻을 수 있는 시너지 효과를 통해 

기업은 혁신을 이어나갈 수 있다.

더불어 정부의 개입이 기업의 혁신활동을 촉진할 수

도 있다. 기술혁신 지원제도는 기업의 지식정보의 흐름

을 원활하게 해주고, 기업 스스로가 통제·관리할 수 없는 

영역에서 효율성을 높이기도 한다. 단지 기업 특성에 따

라 직면하는 기술혁신 장애요인에 차이가 있는 만큼 효

과 있는 지원정책도 달라진다. 따라서 기업에는 어떤 지

원책을 채택할 것인가는 선택의 문제가 발생한다.

이와 관련해 대부분 선행연구는 세 가지 주제에 초점

을 맞추고 있다. 첫째는 기술혁신성과의 주요 결정요인

이 무엇인가를 확인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이 과정에 개

입하는 기술혁신 장애요인은 무엇인가이다. 세 번째 주

제는 기술혁신 장애요인을 해소하기 위해 활용되는 기업

과 정부의 노력이 어떤 효과를 거두고 있는 지를 다루는 

것이다. 대개의 선행연구의 경우 첫 번째 주제에 초점을 

맞춘 반면 후자는 소수의 연구로 한정되어 있다[1]. 더불

어 세 주제를 연계하여 변수간의 다양한 관계성을 고려

한 연구는 대단히 적은 것이 현실이다. 

이 같은 판단에 근거해 본 논문에서는 효율적인 혁신

경영을 위해 어떤 활동이 기술혁신 장애요인을 해소하는

지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 기술혁신 장애

요인을 크게 자금·역량·시장 장애요인으로 구분하고, 이

들 장애요인에 직면함으로써 기업이 정부 지원제도를 활

용하는데 미치는 영향을 확인한다. 나아가 이러한 선택

들이 제품 및 공정혁신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

석하였다. 특히 선행연구에서 보여지는 방법론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상기 변수들 간의 관계성

을 반영한 구조방정식 모형을 도입하고 「2014 한국기

업혁신조사: 제조업 부문」으로 확보된 1,251개 표본을 

사용해 분석하였다. 결론적으로 기술혁신의 과정에서 경

험하는 혁신의 장애요인을 파악하고, 이들을 해소하기를 

위한 대안으로서 개방형 혁신과 정부지원의 효과 및 그 

시사점을 도출하기로 한다.

2. 이론적 배경 및 선행 연구 

2.1 이론적 배경 및 문헌 연구

본 논문에서 검토가 필요한 주제는 크게 세 가지로 구

분할 수 있다. 

첫 번째 주제는 기술혁신에 있어 장애요인과 성과가 

갖는 관계성과 다양성에 관한 것이다. 신고전학파의 전

통적인 시각에 볼 때 기술의 외부성(Externality)과 공공

재(Public goods)적 성격은 기술혁신의 걸림돌이 된다

[2]. 연구개발(R&D)활동의 고위험성(High Risk)과 불확

실성(Uncertainty), 정보의 비대칭성(Information Asymmetry)

은 연구개발의 실패율을 높이는 요인이다[3]. 

또 오슬로 매뉴얼(Oslo Manual)에 따르면 기술혁신 

장애요인은 자금, 혁신, 시장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4], 

이중 자금장애요인은 혁신활동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으

로 인해 유발되는 저해요인으로 기술혁신을 방해하는 가

장 큰 저해요인으로 알려져 있다[1, 5, 6, 7, 8, 9]. 두 번

째 장애요인은 역량으로 혁신활동에 기업이 가용한 정보

나 인력, 조직 등 자원을 의미하며, 더 많은 혁신을 시도

를 하는 기업일수록 더 많은 장애요인을 경험하며[7], 혁

신성과를 지연시키는 주요 원인이기도 하다[8]. 본 연구

에서 다루는 세 번째 혁신장애요인은 시장이다. 연구개

발 성과는 시장에서 가치로 전환되어야만 하는데, 시장

수요는 기업으로 하여금 혁신을 포기하게 하거나 협력 

또는 외부 R&D 같이 위험을 분산하려는 시도를 결정하

는데 큰 영향을 미친다[4, 5, 10]. 특히 시장 장애요인은 

기술전략을 둘러싼 인프라나 법령 및 규제, 표준, 지식재

산권 보호의 정도 등 제도적 요인과도 관련이 있다고 알

려져 있다[11].

기업은 이 같은 다양한 기술혁신 장애요인에 직면하

게 되고, 혁신적 기업일수록 이러한 요인에 더욱 매몰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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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7, 11]. 결과적으로 이런 장애요인을 극복하기 위해 

기업의 다양한 전략적인 행동을 유인한다. 본 논문에서 

다루고자 하는 두 번째 주제는 어떻게 기업들이 이들 기

술혁신 장애요인을 극복하는가이다. 선행연구는 이 과정

에서 기업이 선택하는 대표적인 방법으로 두 가지를 제

시하고 있다. 첫째는 정부가 지원하는 여러 지원제도를 

활용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공급자나 고객, 경쟁사와의 

협력 등 다양한 혁신원천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다. 

전자와 관련해 신태영 외(2006)는 정부의 지원수단을 

조세지원, 금융지원, 기술개발(출연보조금), 구매지원, 

법·제도 인프라/간접지원(기술지도 및 자문) 등 다섯 가

지로 구분하였고[12], 박성민·김헌(2008)의 연구에서는 

IT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지원을 직접지원(출연, 투자, 융

자)과 간접지원(기술지원, 인력·창업지원, 판로·수출·정보

화지원)으로[13], 김경아(2014)는 성격에 따라 재정지원, 

직접지원, 간접지원으로 구분해 기술혁신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고[14], 이렇게 다양하게 분류된 정부의 

지원제도는 직·간접적으로 기업의 연구개발활동에 긍정

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선행연구들은 밝히고 있다. 

김경아(2014) 경우 기업의 기술개발에 대한 조세 감면, 

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재정 지원 또는 정부의 직접적인 

연구개발 개입은 기업의 기술혁신 활동을 촉진시켰고

[14], 전승표 외(2016)는 기술정보 제공과 R&D 기획지

원 같은 비재무적이면서 정보제공과 같은 정부의 지원이 

기업의 연구개발투자를 촉진함을 보였다[15]. 또한 이후

성 외(2015)도 기업의 기술혁신성과를 기술개발가능성, 

기술혁신성, 기술독창성의 3가지로 구분해 보았을 때 기

술개발가능성과 기술혁신성에 있어서는 지원유형에 관

계없이 정부지원이 긍정적으로 기능하였으나, 기술독창

성에 있어서는 재무적 지원보다는 비재무적 지원이 유효

하였음을 확인한 바 있다[15]. 이 같이 정부가 제공하는 

혁신지원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기업이 기술혁신

성과 창출에 대한 있어 유리한 것으로 많은 연구를 통해 

알려져 있다.

본 논문의 전개를 위해 다루어야 할 세 번째 주제는 

외부 혁신원천이다. 기업이 혁신을 가속화하고 기술을 

용이하게 확보하기 위해 활용하는 또 하나의 수단은 외

부 혁신원천의 활용이다. 기술혁신의 원천이란 기업의 

기술확보를 위해 가용하는 지식이나 자원, 인력 등을 의

미하는데, 기업의 기술혁신성과 창출에 있어서는 내부역

량뿐 아니라 외부지식의 활용과 네트워크 역시 크게 영

향을 미친다[17, 18, 19]. 동시에 각 기업이 보유하고 있

는 자원과 핵심역량의 차이로 인해 혁신원천과의 교류 

형태나 협력동기가 달라진다[20, 21].

이러한 이유에서 여러 연구자들은 기업이 기술혁신성

과를 창출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외부 혁신원천의 

활용해 주목해왔다[22, 23, 24]. Syrneonidis(1996)는 먼

저 R&D 조직 내에서 정보 교류를 많이 할수록 기술혁

신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25]. 

Dosi(1988)은 기업 외부에 혁신을 유도하는 다양한 정

보들이 존재하고, 그 중 공공 지식과 다른 기업으로부터

의 정보가 제품의 생산부터 시장에 판매하기까지의 모든 

단계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26]. 중국의 제조업

을 대상으로 한 Zeng and Xie(2010)에서는 고객, 경쟁

기업, 공급자의 원천이 기술혁신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27]. 많은 국내 연구 중에서 김소현

(2013)의 경우 정보원천이 다양할수록 기술혁신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며, 경제적 성과에도 긍정적 효과가 

있다고 하였다[28]. 또, 다양한 외부 정보원천을 활용하

여 정보 교류를 하였을 때가 기업 내의 기술만으로 개발

을 하였을 때보다 기술혁신성과가 더 높다고 주장하였

다. 김성홍·김진한(2011)에서는 기업의 제품혁신성과에 

대한 혁신원천 활용의 유의한 효과를 보였다[29]. 수요

기업이나 경쟁사, 공급업체 등 산업내·외부로부터의 혁

신원천을 활용하는 경우 표준화나 시장확대, 품질원가, 

유연성, 특허출원건수 등의 성과가 개선되었다. 문성욱

(2011)에서는 기업 규모에 따라 혁신원천의 활용이 제품

혁신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다름을 보였는데, 소기업의 

경우 신제품을 개발할 경우에 유효한 반면, 대기업의 경

우 기존제품을 개선하는데에 더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

다[30]. 성태경·김진석(2009) 역시 대학, 공공연구기관, 

타기업과의 협력이나 교류활동은 기업의 특허출원이나 

특허를 기반으로 한 매출성과 모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았다[31]. 이처럼 대부분의 선행연구는 기업 

외부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하여 성과를 창출하는 것이 

중요해졌다는 Chesbroug(2006)의 가설을 확인해 주고 

있다[32].

2.2 연구가설의 설정

이처럼 혁신활동이 활발해질수록 그에 따라 장애요인

이 증가하는 만큼 성과 창출을 위해서는 긍정적 요인들

에 대한 연구뿐만 아니라 기업마다 경험하는 기술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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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요인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전반적

으로 국내 기업의 기술혁신 장애요인에 관한 연구는 많

지 않은 실정이다. 최근 이루어진 몇몇 대표적인 연구로

는 이성기(2008), 신현우(2009), 신현우(2010), 박규호

(2013), 박정수·허문구(2015)의 연구를 들 수 있다. 이들 

연구는 국내 기업 대상의 혁신조사 자료를 활용해 기업

의 기술확보 과정에서 작용하는 기술혁신 장애요인의 영

향을 다루었다[10, 33, 34, 35, 36]. 

이중 이성기(2008)는 기업의 R&D 전략을 직접, 공

동, 외부로 나누고 서로 다른 혁신전략과 장애요인이 어

떠한 관계를 갖는지 다변량 프로빗모형으로 분석하였다

[10]. 연구결과 기업은 기술혁신 장애요인의 유형에 따

라 다른 R&D 전략을 선택함을 보였다. 신현우(2009)와 

신현우(2010)의 경우 국내 제조기업이 겪는 기술혁신 장

애요인이 정부 지원제도 활용에 미치는 영향을 다루었

다. 자금, 인력, 지식, 협력, 시장, 제도와 관련된 6가지로 

기술혁신 장애요인을 구분하고, 각기 다른 7가지 유형의 

정부지원제도의 활용여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자금장애요인은 7가지 정부지원제도 활용에 정

(+)의 관계를 나타냈으며, 이외 요인의 경우 정부지원의 

유형별로 일부 차이를 보였다[33, 34]. 

또 기업의 규모가 기술혁신 장애요인에 미치는 효과

를 분석한 박규호(2013)의 연구에서는 기업 규모가 클 

때 자금과 관련된 장애요인은 완화되지만, 동시에 다른 

기술혁신 장애요인이 확대될 수 있음을 보인 바 있다

[35]. 박정수·허문구(2015)의 경우 기업이 기술혁신 장애

요인을 극복하기 위해 채택하는 협력활동에 주목하였는

데, 자금부족과 정보부족으로 크게 구분한 기술혁신 장

애요인을 독립변수로, 수직적 협력과 수평적 협력으로 

구분한 기술협력활동을 종속변수로 한 프로빗 모형을 통

해 분석을 실시한 바 있다[36]. 분석결과 정보부족을 경

험한 경우 기업은 수직적 협력과 수평적 협력에 보다 적

극적이었음을 보였다. 

이처럼 상기의 연구는 각기 다른 연구모형과 가설을 

바탕으로 기업의 기술혁신 장애요인을 다루고 있다. 그

러나 기술혁신 장애요인과 기술혁신성과 또는 기술협력, 

정부지원제도 활용 간의 선형적 관계만을 다루었을 뿐 

기술혁신 장애요인에 직면한 기업이 이를 극복하기 위해 

선택하는 전략과 이러한 활동이 기술혁신성과에 미치는 

복합적인 관계를 다루지는 못하였다. 여러 선행연구에서 

밝혔듯 기업이 겪는 기술혁신 장애요인은 실로 다양하며 

기업은 처한 상황과 자원에 따라 서로 다른 전략을 구사

해 기술혁신성과를 향상시키고자 한다. 

따라서 상호연관되어 있는 이들의 관계를 명시적으로 

반영하여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 같은 판단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기업이 겪는 기술혁신 장애요인과 이를 극복

하기 위해 선택하는 정부지원제도 및 혁신원천의 활용, 

그리고 이들 변수가 미치는 기술혁신성과에 대한 영향을 

동시에 연구가설에 포함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각각의 기술혁신 장애요인이 혁신원

천과 정부지원의 활용에 미치는 영향을 가설로 구성하

고, 다음으로 혁신원천과 정부지원의 활용이 기술혁신성

과에 미치는 영향력, 마지막으로 기업이 경험한 기술혁

신 장애요인이 기술혁신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가설로 다

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구체적 연구가설은 다음

과 같다.

[H1] 기술혁신 장애요인은 기술혁신원천의 활용에 긍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H1-1] 자금장애요인은 기술혁신원천의 활용에 긍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H1-2] 역량장애요인은 기술혁신원천의 활용에 긍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H1-3] 시장장애요인은 기술혁신원천의 활용에 긍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H2] 기술혁신 장애요인은 정부지원제도의 활용에 긍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H2-1] 자금장애요인은 정부지원제도의 활용에 긍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H2-2] 역량장애요인은 정부지원제도의 활용에 긍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H2-3] 시장장애요인은 정부지원제도의 활용에 긍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H3] 기술혁신원천의 활용은 기술혁신성과의 창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H4] 정부지원제도의 활용은 기술혁신성과의 창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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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5] 기술혁신 장애요인은 기술혁신성과의 창출에 부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H5-1] 자금장애요인은 기술혁신성과의 창출에 부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H5-2] 역량장애요인은 기술혁신성과의 창출에 부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H5-3] 시장장애요인은 기술혁신성과의 창출에 부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3. 연구방법 및 분석모형

3.1 분석자료 및 연구방법론 

본 연구는 실증분석을 위해 과학기술정책연구원

(STEPI)에서 실시한 『2014 한국기업혁신조사: 제조업 

부문(KIS, Korean Innovation Survey: Manufacturing 

Sector)』을 활용하였다. 동 조사는 OECD의 오슬로 매

뉴얼(Oslo Manual)을 기반으로 제조업과 서비스업으로 

구분된 국내 기업의 기술혁신활동을 정기적으로 조사해 

격년단위로 배포하는 통계청 승인통계이다. 「2014 한

국기업혁신조사」는 2011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을 조사기준 시점으로 하여 상시종사자 수 10인 이

상의 제조기업 4,075개사, 서비스기업 4,155개사를 조사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다[37]. 

본 연구에서 실증분석에 활용한 것은 제조업 부문에 

대한 것으로서 표준산업분류코드 대분류 기준 10∼ 33

(제조업)에 해당하는 국내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표

본조사이며 3년간의 기술혁신활동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데, 총 4,075개의 관측치 중 기술혁신성과, 혁신원

천 활용, 정부지원제도 활용, 기술혁신 장애요인 등 주요 

측정문항에 응답하지 않은 결측치를 제외한 총 1,251개 

관측치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실증분석을 위해 본 연구는 구조방정식 모형

(Structural equation model)을 사용하였는데, 구조방정

식 모형은 변수들 간의 인과관계와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사용되는 대표적인 통계기법 중 하나로 널리 활용

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구조방정식 모형은 이론적이고 추상적인 

개념을 계량적으로 관측하여 가설적 인과관계를 밝히고 

구성개념들 간의 상호관계를 규명하는데 사용된다. 이 

때 분석모형은 크게 잠재변수를 통해 관측변수를 설명하

는 측정모형과 요인 간 인과관계를 나타내는 구조모형으

로 구성된다. 도식적으로는 아래 Fig. 1과 같이 관측변수

는 사각형, 잠재변수는 원형으로 표시하며, 외생변수에

서 내생변수로 화살표를 표시해 경로도(path diagram)로 

나타낸다[38]. 

Fig. 1. Concepts and Ideas of SEM

잘 알려져 있는 바와 같이 변수들 간의 인과관계와 상

관성을 분석하는데 회귀분석(Regression model)이 보다 

빈번히 사용되고 있지만 구조방정식 모형에는 몇 가지 

장점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 무엇보다 구조방정식 모형

은 변수들 간의 상호관계를 연립방정식의 형태로 구성함

으로서 비교적 복잡한 인과관계를 보다 명시적으로 분석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다중 혹은 상호종속관계를 동시

에 추정할 수 있다는 점은 가장 큰 장점으로 여겨진다. 

이 외에도 변수에 대한 구조오차와 측정오차를 추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한 변수가 다른 변수를 매개하여 

미치는 간접효과와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구분하여 

측정할 수 있다는 장점도 지니고 있다.

구조방정식 모형에서는 회귀분석에서 사용되는 독립

변수(Independent variable)와 종속변수(Dependent 

variable)라는 용어 대신 외생변수(Exogenous variable)

와 내생변수(Endogenous variable)라는 용어가 주로 사

용된다. 여기서 외생변수는 독립변수와 유사한 개념으로 

다른 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말하며, 내생변수는 

종속변수와 유사한 개념으로 다른 변수로부터 직·간접적 

영향을 받는 변수를 의미한다. 따라서 구조방정식 모형

은 외생변수와 내생변수의 관계를 규명해 변수 간 인과

관계와 유의성을 검증하는 경로분석이며, 이 과정은 구

조모형(Structural model) 내에서 수행된다. 또 이 구조

모형 내에서 외생변수에 의해 설명되지 않은 내생변수의 

변량, 즉 잔차(residual)는 구조오차(Structural error)로 

불리는데, 현실적으로 내생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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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 Operational definition

Tech.

Innovation

Outcomes

New product development

Existing product improvement

Process innovation of New(or improved) production

Process innovation of New(or improved) delivery

Process innovation of New(or improved) management

Barriers

of

Finance

Internal shortage of funds

Insufficient external funds

Excessive innovation costs

Barriers

of

Capability

Lack of human resources

Lack of information about technology

Lack of information about market

Absence of cooperation partners

Barriers

of Market

Market domination of monopoly companies

Uncertainty of market demand for innovative products

Use of

Innovation

Sources

Inside a firm or group

Suppliers(raw materials·parts·SW)

Demand companies and customers in private sector

Demand companies and customers in public sector

Competitors and other companies in the same industry

Private service(consulting, commercial labs, etc.)

Universities and other higher education institutions

Gov., public and private research institutes

Conferences, Fairs & Exhibitions

Professional literatures

Outside gatherings such as associations and council

Table 1. Operational definition of variables

은 무수히 많으므로 구조오차의 발생은 필연적인 만큼 

존재 자체가 문제는 아니다. 한편 변수를 구분하는 또 다른 

관점으로 잠재변수(Latent variable)와 관측변수(Observed 

variable)가 있다. 여기서 잠재변수란 실제로 관측되지 

않았으나 관측변수에 의해 간접적으로 측정되는 변수를 

의미하며, 관측변수란 실제 조사나 관측행위를 통해 얻

어지는 변수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관측변수는 그 보다 

적은 수의 잠재변수에 의해 설명되는데, 확인적 요인분

석을 통해 변수의 개념이 타당하게 구성되었는지 살펴보

는 확인적 요인분석을 거친 뒤 분석을 실시한다.

3.2 연구모형의 설계

본 연구는 선행연구에 대한 검토를 통해 핵심 외생변

수인 기술혁신 장애요인을 크게 세 유형으로 구분하였

다. 또 외생변수이자 기술혁신 장애요인을 겪는 기업이 

이를 극복하기 위해 활용하는 대안으로서 혁신원천과 정

부지원제도의 활용 여부가 매개적 역할을 하도록 설정하

였다. 혁신원천은 앞서 선행연구에서 고찰했던 내부적 

원천과 외부적인 원천을 포함하여 다양한 구성요소로 파

악할 수 있다고 보았으며, 정부지원제도의 활용 역시 앞 

절에서 다루었던 재무적 지원과 비재무적 지원을 포함해 

다수의 구성요소로 파악하였다. 또 기술혁신성과의 경우 

제품혁신성과 및 공정혁신성과로 구분하고, 기업이 새롭

게 출시한 신제품이나 공정뿐만 아니라 기존의 제품이나 

공정을 개선한 것 역시 기술혁신성과로 고려하였다.

모형에 활용된 변수들의 조작적 정의를 살펴보면, 먼

저 설명변수로서 기술혁신 장애요인의 경우 상기의 

「2014 한국기업혁신조사」에서 기업이 혁신활동을 수

행하지 못하거나 실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서 관련이 있

을 경우 1, 관련이 없을 경우 0으로 처리하였다. 또한 기

술혁신 장애요인의 특징과 성격을 구분하기 위해 측정된 

11개의 항목 중 공통성을 저해하는 2개 항목을 제외하

고 자금장애요인, 역량장애요인, 시장장애요인이라는 3

가지 요인으로 구분하였다. 또 이들 구분의 타당성은 탐

색적 요인분석(Exploratory factor analysis)을 통해 확인

하였다. 

기술혁신 장애요인 중 금전적·재무적 어려움을 겪는 

자금장애요인의 경우 기업내부 및 소속그룹 등 내적인 

자금부족과 공공지원 및 민자 등 외적으로 유입되는 자

금의 부족, 과다한 혁신비용이라는 3개 항목으로 구성되

어 있다. 역량장애요인은 기업이 겪는 정보나 인력, 자원

의 부족과 관련된다. 이에 우수인력의 부족, 기술에 대한 

정보부족, 시장에 대한 정보부족, 적정한 협력파트너의 

부재라는 4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시장장애요인은 

시장환경에서 오는 기업의 애로사항으로서 독과점 기업

에 의한 시장지배와 시장수요의 불확실성이라는 2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업이 활용한 혁신원천의 경우 11개의 항목으로 나

누어 조사하고 있는데, 기업이 혁신활동을 수행함에 있

어 해당 원천을 활용했을 경우에 1, 활용하지 않았을 경

우에 0으로 처리하였다. 혁신원천을 구성하고 있는 11개

의 원천은 기업이 사업을 영위하며 접촉하는 공급사슬 

상의 파트너를 중심으로 기업내부, 공급업체, 민간 및 공

공부문의 수요기업과 고객, 동일산업의 경쟁사, 민간 서

비스업체, 학계, 공공부문 연구기관, 컨퍼런스 등 행사, 

전문지, 협회 및 조합 등 산업협의체로 구성되었다. 정부

지원제도의 활용여부는 기업의 기술혁신활동을 촉진하

기 위해 제공하는 정부의 직·간접적인 재무적, 비재무적 

지원제도를 포함하고 있다. 총 8개의 항목으로 조사된 

해당 변수는 각각의 지원제도를 활용했을 경우에 1, 활

용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0으로 표시되어 있다. 

이들 모든 변수들은 Table 1에 제시된 바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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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e

of

Gov.

Support

Policies

Tax exemption for R&D

Financial support for commercialization

Participation in Gov. projects

Technical support and guidances

Providing technical information

Support for workforce and education

Public procurement

Marketing support(Fair&Exhibition)

Variable Factor 1 Factor 2 Factor 3 Unique.

Internal shortage of funds 0.5296 0.676

Insufficient external funds 0.6034 0.547

Excessive innovation costs 0.4369 0.735

Lack of human resources 0.6397 0.538

Lack of information about technology 0.7556 0.404

Lack of information about market 0.7236 0.437

Absence of cooperation partners 0.5253 0.627

Market domination of monopoly companies 0.6081 0.592

Uncertainty of market demand for innovative products 0.6080 0.609

Number of obs = 1,251,  Kaiser-Meyer-Olkin(KMO) sampling adequacy = 0.785,

Bartlett sphericity: chi2(36) = 2966.8  Prob>chi2 = 0.00

Table 2. Validity analysis of technological innovation barriers

이제 본 연구의 목적인 기술혁신 장애요인이 혁신원

천 및 정부지원제도 활용여부에 미치는 영향과 이들과 

기술혁신성와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해 구조방정식 모형

을 도출하기로 하자. 우선 실증모형을 설계하기에 앞서 

잠재변수 선정의 타당성(validity)을 검정하기 위한 탐색

적 요인분석(Exploratory factor analysis)을 실시할 필요

가 있다. 여기서 타당성 분석이란 변수의 측정을 위해 실

시한 조사의 항목이 연구자가 의도한 이론적 개념을 제

대로 반영하고 있는지 평가하는 방법으로서[39], 이처럼 

측정도구의 타당성을 검증하는 것은 연구목적을 달성하

는데 매우 중요하다[40]. 이 때 요인분석은 하나의 개념

이 여러 개의 하위 개념으로 구분하여 측정되었을 경우 

타당성 분석을 위해 가장 널리 사용되는 통계적 분석방

법으로 알려져 있다[41]. 통상 요인분석은 확인적 요인

분석과 탐색적 요인분석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전자의 경

우 기존에 존재하는 가설이나 정립된 이론을 바탕으로 

변수 간 관계를 입증하는데 초점을 두는 반면, 후자는 기

존의 가설이나 이론이 없는 상황에서 다항의 변수에 대

한 구조를 탐색하고 요인을 추출하는데 초점을 둔다. 본 

연구에서 채택한 요인분석은 후자로서 구조방정식 모형

에 기반해 수행되었다.

또 타당성 검증을 위한 요인분석에 앞서 연구자료가 

분석에 적합한지 살펴볼 필요도 있다. 왜냐하면 변수들 

간의 상관성이 너무 낮을 경우 변수들 저변의 공통요인

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료의 요인

분석 적합성은 변수의 분포와 상관계수(coefficient of 

correlation)를 통해 판단할 수 있으나, 보다 엄밀한 검증

을 위해 KMO(Kaiser-Meyer-Olkin)의 표본적합성 측도

(measure of sampling adequacy)와 Bartlett 구형성

(sphericity) 검정이라는 통계적 기법을 널리 활용한다

[42]. KMO의 표본적합성 측도는 상관계수와 편상관계

수의 값을 비교해 자료가 요인분석을 실시하기에 적합한

지를 나타내는 지수로서, 관측된 변수들 저변에 공통적 

요인이 크게 존재할 수 록 그 값이 크게 나타난다. 다수

의 선행연구에 근거하면 통상 0.7 이상의 경우 요인분석

에 적합한 것으로 간주한다. Bartlett 구형성 검정은 상관

계수 행렬이 단위행렬 즉, 변수들 간 공통요인이 존재하

지 않는다는 귀무가설에 대해 통계적 유의성을 검정하는 

방법이다. 따라서 Bartlett 검정 결과 p-value가 유의수준

보다 작아 귀무가설을 기각할 수 있어야 해당 자료가 요

인분석에 적합함을 보여준다. 

이에 본 연구 역시 KMO의 표본적합성 측도와 

Bartlett 구형성 검정을 통해 관측된 변수를 통한 요인분

석의 사전적 적합성을 검토한 뒤 기술혁신 장애요인에 

관해 측정된 11개의 문항에 대해 varimax 직교회전법을 

이용한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관측변수 타당성 분석을 실

시하였다. 

아래 Table 2에서 KMO값은 변수들이 요인분석에 적

합한지를 나타내주는 수치로 모형의 적합도를 검정하는

데 활용된다. 분석 결과 0.785의 높은 KMO값을 나타내

어 본 모형의 적합성은 확인된다고 하겠다. 또 Bartlet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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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Research model

구형성 검정에 있어서도 검정치의 유의수준이 0.000으

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었다.

요인을 추출하기 위한 요인 적재치(factor loading)의 

절대적 기준은 없으나, 다수의 선행연구에서는 통상 0.3

∼0.4 이상인 경우를 요인에 포함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43, 44, 45]. 본 연구에서는  보다 보수적인 접근을 위해 

0.4를 기준으로 설정하고 이에 미달하는 변수를 제거하

였다.요인분석 결과 11개의 측정문항 중 공통성을 저해

하는 2개의 변수를 제외하고 9개의 변수가 총 3개의 요

인으로 묶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4 한국기업

혁신조사」의 설문문항과도 일치하는 결과로서 (요인 1)

은 각각 인력(64%), 기술정보(76%), 시장정보(72%), 협

력파트너 부재(53%) 등 기업의 역량과 관련된 장애요인

을 포함하고, (요인 2)의 경우 기업의 자금문제로 인한 

장애요인을 의미하는 것으로 기업 내부의 자금부족, 기

업 외부로부터의 자금부족, 과다한 혁신비용을 각각 

53%, 60%, 44% 비율로 설명하고 있다. 3번째 요인은 

이전에 행한 혁신결과로 인해 새로운 혁신의 필요성이 

없거나 혁신에 대한 수요부족 등에 의한 혁신 장애를 의

미하고 있다. Table 2는 각각 이 같은 요인분석 결과와 

모형검정 결과를 나타낸다.

이와 같이 도출한 잠재변수와 가설에 의거해 아래 

Fig. 2와 같이 연구모형을 수립하였다. 연구모형은 33개

의 관측변수와 6개의 잠재변수, 36개의 오차항으로 구성

되어 있으며, 그 하위모형으로서 6개의 측정모형과 3개

의 구조모형을 포함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렇게 수

립된 연구모형을 바탕으로 실증분석을 실시하고, 앞서 

도출한 11개의 가설을 검정하도록 하겠다.

4. 실증분석 결과

4.1 모형 적정성 평가

본격적인 분석을 위해 앞서 설정한 모형에 대해 적합

도 검정을 실시하였다. 모형의 적합도는 통계적으로 계

산된 적합도 지수를 통해 판단하지만 어떤 지표를 사용

해야 하는가에 대해 절대적 기준은 없다. 다만 선행연구

에 의해 제시된 여러 적합도 지수는 크게 세 가지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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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해볼 수 있겠다. 첫째는 절대적합측도(Absolute Fit 

Index)가 있다. 절대적합측도는 설계된 모형이 표본공분

산행렬을 어느 정도나 예측할 수 있는가를 나타내는 측

도로서 표본공분산행렬과 적합공분산행렬의 차이를 통

해 연구모형의 전반적인 적합도를 평가한다. 절대적합측

도를 나타내는 지수는 대표적으로 카이스퀘어(; 

Chi-square), 적합지수(GFI; Goodness of Fit Index), 잔

차평균자승이중근(RMR; Root Mean square Residual), 

근사오차평균자승의 이중근(RMSEA; 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이 있다. 두 번째 증분

적합측도(Incremental Fit Index)는 설계된 연구모형을 

가장 제약된 조건 하의 기초모형(Baseline Model)과 비

교하여 어느 정도나 예측력이 향상되는지를 나타낸다. 

즉 증분적합측도가 0.9일 경우 가장 제약된 조건 하의 

기본모형에 비해 설계한 모형의 설명력이 90% 향상되

었음을 의미한다. 증분적합측도에는 터커-루이스 지수 

또는 비표준적합지수(TLI; Turker-Lewis Index, or 

NNFI; Non Normed Fit Index), 표준적합지수(NFI; 

Normed Fit Index), 비교적합지수(CFI; Comparative Fit 

Index), 증분적합지수(IFI, Incremental Fit Index)가 있

다. 세 번째인 간명적합측도(Parsimonious Fit Index)는 

설계된 모형이 너무 많은 측정계수에 의해 과대적합

(Over-fitting)하고 있는지를 진단하는 것으로서 조정적

합지수(AGFI; Adjusted GFI), 간명표준적합지수(PNFI; 

Parsimonious Normed Fit Index), 간명적합지수(PGFI; 

Parsimonious Goodness of Fit Index), 아카이케 정보기

준(AIC; Akaike Information Criterion), 베이지안 정보

기준(BIC; Bayesian Information Criterion)이 대표적이다.

이 같은 적합도 검정에는 통상 값과 결정계수( , 

Coefficient of Determination)를 활용하지만 이 값은 자

료의 크기에 비례하는 특성이 있다. 따라서 모형의 적합

도를 다각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연구자가 선택한 몇 개

의 지수를 통해 결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46].

본 논문에서는  값 이외에도 세 개의 측도를 모두 

고려한 복수의 적합도 지수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하였다. 즉, 절대적합측도에서는 , RMR, 

RMSEA을 선정하였으며, 증분적합측도에서 TLI(NNFI), 

CFI, 간명적합측도 중에는 AIC, BIC를 활용하였다. 아

래 Table 3은 모형의 적합도 검정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Fit statistics Value Standard Fitness

Absolute


 0.00 <0.05 Fit


 / d.f 3.99 ≤5.0 Fit

RMR 0.05 ≤0.05 Fit

RMSEA 0.04 ≤0.05 Fit

Incremental
TLI (NNFI) 0.84 ≥0.90 Good

CFI 0.85 ≥0.90 Good

Parsimonious

AIC 30929.2

Compare 

with other 

models

Fit

BIC 31509.1

Compare 

with other 

models

Fit

Coef. of

determination
0.98

Approximate 

to 1
Fit

Table 3. Fitness tests of Research model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적합도 판단에는 절대적 기준이 

없으나 기본적으로 값의 유의확률이 0.05 이하이며 

카이스퀘어 값을 자유도(Degree of Freedom)로 나눈 값

이 5.0 이하임을 전제로, 증분적합측도인 CFI와, 

TLI(NNFI)는 0.90 이상이면 적합한 것으로 본다. 또  

값은 1에 가까울수록 설명력이 높은 것으로, 원소간의 

차이를 보여주는 RMR이나 RMSEA값은 0.05 이하일 

경우 양호한 모형으로 간주된다. 본 모형의 경우 적합도 

지표는 CFI과 TLI(NNFI) 값이 각각 0.85와 0.84로 이는 

기본모형에 비해 85%가량 설명력이 개선된 본 모형의 

적합도 역시 양호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또한 값의 유

의확률이 0.00이고 값을 자유도로 나눈 지수 역시 

3.99(Chi2(481)=1923.7, d.f=481)로 권장기준을 충족하

여 모형이 적합함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RMSEA와 

RMR이 각각 0.04와 0.05, 결정계수는 0.98로서 선행연

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적정 값을 충족시키고 있다[47]. 

이 같이 결과를 확인함에 따라 Fig. 2에 제시된 연구모

델을 바탕으로 분석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4.2 분석 결과

도출한 분석모형에 기반 해 잠재변수 간의 경로계수

를 산출하고 경로분석을 통해 가설을 검정하였다. 우선 

연구모형을 3개의 구조모형으로 구분하고, 그 중 첫 번

째 하위모형으로서 자금장애요인, 역량장애요인, 시장장

애요인을 외생변수로 하여 내생잠재변수인 혁신원천 활

용 여부에 미치는 영향을 검정하였다. 또 두 번째 하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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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dogenous

var.

Exogenous

var.
Coef. Std. Err. z P>z [95% Conf. Interval]

Use of

Innovation

Sources

Barriers of Finance .1109 .04539 2.44 0.015 ** .0220 .1999

Barriers of Capability .3698 .04194 8.82 0.000 *** .2876 .4520

Barriers of Market .1758 .03778 4.65 0.000 *** .1018 .2498

Use of

Gov.

Support

Policies

Barriers of Finance .1055 .04652 2.27 0.023 ** .0144 .1967

Barriers of Capability .2503 .04372 5.72 0.000 *** .1646 .3359

Barriers of Market .2162 .03915 5.52 0.000 *** .1394 .2929

Tech.

Innovation

Outcomes

Use of Innovation Sources .3218 .04653 6.92 0.000 *** .2306 .4130

Use of Gov. Support Policies .0800 .04316 1.85 0.064 * -.0046 .1646

Barriers of Finance -.1257 .05190 -2.42 0.015 ** -.2274 -.0239

Barriers of Capability -.0332 .05310 -0.63 0.532 -.1373 .0709

Barriers of Market .0733 .04519 1.62 0.105 -.0153 .1619

Number of obs = 1251,  Log likelihood = -15351.605

LR test of model vs. saturated: chi2(481) = 1923.7, Prob>chi2 = 0.00

***: p < 0.01, **: p < 0.05, *: p < 0.1

Table 4. Structural model and Path coef. results

형은 외생변수인 자금장애요인, 역량장애요인, 시장장애

요인이 내생잠재변수인 정부지원제도 활용여부에 미치

는 영향을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각각의 기술혁신 장애

요인과 함께 혁신원천 및 정부지원제도의 활용이 제품혁

신과 공정혁신으로 대리된 기업의 기술혁신성과 창출에 

미치는 영향을 세 번째 하위모형으로 분석하였다. 

분석을 위해 우선 최대우도법(maximum likelihood)

을 사용해 표준화된 경로계수를 측정하였다. 아래의 

Table 4는 본 연구의 구조모형과 경로계수 검정 결과를 

나타낸다.

분석 결과 11개의 경로 중 9개 경로계수에 대해 통계

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먼저 기술혁

신 장애요인과 혁신원천활용의 관계를 살펴보면 자금장

애요인, 역량장애요인, 시장장애요인 모두 혁신원천 활

용 여부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기술혁신 장애요인이 클수록 다양한 내·외부의 혁신원천

을 활용함을 나타낸다. 기술혁신 장애요인을 세부 원인

별로 구분하여 보면, 기업의 역량장애요인이 가장 큰 영

향을 미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시장장애요인, 자금장

애요인의 순서로 나타났다. 특히 역량장애요인의 경로계

수가 다른 두 장애요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 

그 영향에 차이가 있음도 알 수 있다. 특히 역량장애요인

이 기술혁신을 위한 우수인력의 부족이나 기술, 시장에 

대한 정보부족 등을 포괄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이 같은 

결과는 선행연구는 물론 이론적 근거에도 부합하는 결과

로 보인다. 

다음으로 각각의 기술혁신 장애요인이 정부지원제도 

활용 여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자금

장애요인, 역량장애요인, 시장장애요인의 영향 모두 통

계적으로 유의하였고, 장애요인과 정부지원제도 활용은 

서로 비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혁신 장애요인을 

세부 원인별로 비교해 보면 기업역량 부족이 가장 큰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지 여타 두 요인과의 차

이는 혁신원천활용에 미치는 영향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

었다. 

이제 기업의 기술혁신 장애요인을 해소하기 위한 기

업의 노력, 즉 혁신원천 및 정부지원제도 활용과 기술혁

신성과와의 관계를 살펴본다. 분석 결과, 기업의 기술혁

신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5개의 요인 중 역량장애요인과 

시장장애요인을 제외한 혁신원천활용, 정부지원제도의 

활용, 자금장애요인 등 3가지 요인이 기술혁신성과에 통

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혁

신원천과 정부지원제도의 활용의 경우 기술혁신성과 창

출에 긍정적인 기여를, 자금장애요인의 경우 부(-)의 영

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자금장애요인의 경우 표준

화계수 –0.125로 정부지원제도의 활용이 미치는 긍정

적 영향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

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기술혁신의 불확실성과 고비용, 

큰 투자 규모를 고려할 때 기업의 혁신선택은 그 재무적 

여건에 큰 영향을 받고 있음을 암시한다. 더불어 표준화

계수 0.322를 갖는 혁신원천활용의 경우 제품혁신에 상

당히 긍정적인 기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구조방정식 모형을 활용한 기술혁신 장애요인에 따른 혁신원천 및 정부지원제도 활용과 혁신성과에 관한 연구

383

Hypo. Path Coef. Result

H1-1 Barriers of Finance → Use of Innovation Sources Positive(+) .1109275 ** Adopted

H1-2 Barriers of Capability → Use of Innovation Sources Positive(+) .3698102 *** Adopted

H1-3 Barriers of Market → Use of Innovation Sources Positive(+) .1757963 *** Adopted

H2-1 Barriers of Finance → Use of Gov. Support Policies Positive(+) .1055312 ** Adopted

H2-2 Barriers of Capability → Use of Gov. Support Policies Positive(+) .2502628 *** Adopted

H2-3 Barriers of Market → Use of Gov. Support Policies Positive(+) .2161581 *** Adopted

H3 Use of Innovation Sources → Tech. Innovation Outcome Positive(+) .3218091 *** Adopted

H4 Use of Gov. Support Policies → Tech. Innovation Outcome Positive(+) .0799739 * Adopted

H5-1 Barriers of Finance → Tech. Innovation Outcome Negative(-) -.1256545 ** Adopted

H5-2 Barriers of Capability → Tech. Innovation Outcome Negative(-) -.0332029 Rejected

H5-3 Barriers of Market → Tech. Innovation Outcome Negative(-) .073312 Rejected

Table 5. Result of hypothesis test

고립된 혁신활동 보다 다양한 혁신원천을 활용하는 것이 

성과 창출에 유리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즉, 기업은 자

체 연구개발 뿐 아니라 다양한 혁신원천과 연계한 공동

R&D, 위탁R&D 등을 통해 기술혁신의 효율성과 효과

성을 제고하고 있다.

위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앞서 수립한 가설에 대한 검

정 결과를 종합하여 나타내면 아래 Table 5와 같다.

이 Table 5의 경우 구조모형에서 설정한 경로를 가설

로 하여 전술한 측정 결과를 바탕으로 검정한 것이다. 가

설 1-1, 1-2, 1-3의 경우 기술혁신 장애요인과 혁신원천

활용 여부의 관계를 규명하고 있으며 첫 번째 하위모형

의 추정 결과를 나타낸다. 가설  2-1, 2-2, 2-3의 경우 기

술혁신 장애요인과 정부지원제도 활용여부의 관계를, 가

설 3, 4, 5-1, 5-2, 5-3의 경우 기술혁신 장애요인이 기업

의 기술혁신성과 창출에 미치는 영향을 검정하고 있다. 

가설 검정 결과 11개의 가설 중 9개의 가설을 채택할 

수 있었다. 종합하자면, 기업의 재무적 여건은 물론 기술

적 및 시장 여건으로 인해 기술혁신 장애를 겪는 기업들

의 경우 이를 극복하기 위해 고객, 학계, 조합, 외부지식 

등 내·외부의 다양한 원천을 활용하거나 조세지원, 자금

지원, 기술지도, 마케팅지원 등 정부의 기술혁신 지원제

도를 활용하고자 하는 노력을 보이고 있다. 즉, 가설 1-1, 

1-2, 1-3, 2-1, 2-2, 2-3은 채택되었다. 또 기술혁신 장애

요인이 기술혁신성과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

았던 가설 5-1, 5-2, 5-3의 경우 자금장애요인에 대한 가

설 5-1만을 채택하고, 가설 5-2와 5-3의 경우 기각하였

다. 기업이 기술혁신 장애요인을 극복하기 위해 활용하

는 혁신원천과 정부지원제도의 경우 기술혁신성과 창출

에 긍정적인 기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따라 

가설 3, 4를 채택하였다.

5.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는 국내 제조기업의 기술혁신 장애요인과 이

를 극복하기 위한 혁신원천 및 정부지원제도 활용 그리

고 기술혁신성과와의 관계를 실증분석한 것이다. 이를 

위해 국내 제조업의 기술혁신활동에 관한 과학기술정책

연구원(STEPI)의 「2014 한국기업혁신조사: 제조업 부

문」을 활용하였다. 실증분석에서는 33개의 관측변수와 

6개의 잠재변수, 36개의 오차항을 포함하였고, 확인적 

요인분석을 위한 6개의 측정모형과 경로분석을 위한 3

개의 구조모형으로 구성된 구조방정식 모형을 수립하였

다. 그리고 상기 자료를 통해 확보한 1,251개 표본을 적

용해 11개의 가설을 검정하였다.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기업이 겪는 

기술적, 금전적, 시장적 애로사항을 자금장애요인, 역량

장애요인, 시장장애요인 등 3가지 요인으로 구분했을 때 

각각의 장애요인은 혁신원천과 정부지원제도 활용을 촉

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다양한 혁신원천을 활용

하거나 정부지원제도를 활용하는 기업의 경우 기술혁신

성과 창출에 있어 통계적으로 긍정적인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동시에 혁신원천 및 정부지원제도 활용에 정

(+)의 영향을 미치는 기술혁신 장애요인은 직접적으로는 

기업의 기술혁신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

았고, 분석결과 이러한 가설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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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술한 분석결과를 종합해 볼 때 11개의 가설 중 기

술혁신 장애요인과 혁신원천, 정부지원제도 활용의 관계

를 다룬 1-1, 1-2, 1-3, 2-1, 2-2, 2-3을 채택할 수 있었다. 

또한 기술혁신 장애요인을 극복하기 위해 기업이 선택한 

혁신원천 및 정부지원제도가 기술혁신성과에 미치는 영

향을 다룬 가설 3과 4 역시 채택되었다. 한편, 기술혁신 

장애요인이 기술혁신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자금장애요인의 경우 기술혁신성과에 부정적으로 기능

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 역량장애요인과 시장장애

요인의 경우 기술혁신성과에 미치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찾을 수 없었다. 이에 따라 가설 5-1은 채택되었

으나 가설 5-2, 5-3 등 2개는 기각하였다.

이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

할 수 있다. 

첫째, 기업의 자금장애, 역량장애, 시장장애요인은 혁

신원천 활용에 유의미한 영향변수이다. 따라서 기업의 

혁신활동에 장애가 발생할 경우 다양한 혁신원천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용할 가능성이 높다. 아울러 이처럼 혁신

원천을 활용함으로써 기업들은 장애요인을 보다 효과적

으로 극복할 수 있다. 둘째, 기업의 자금장애, 역량장애, 

시장장애요인을 경험할 경우 정부 지원은 이들의 영향을 

줄이거나 해소하는데 긍정적으로 기능하고 있음을 의미

한다. 셋째, 혁신원천과 정부지원제도의 활용은 제품 혹

은 공정혁신의 성과창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넷째로 자금장애요인은 기업

의 기술혁신성과 창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고, 기술혁

신에 가장 보편적인 장애요소로 여겨진다. 

구조방정식 모형에 기반 한 이 같은 다면적 연구성과

에도 불구하고, 연구과정에서 드러난 몇 가지 한계점도 

밝혀두고자 한다.

무엇보다 본 연구는 그 분석대상을 우리나라 제조업

으로 국한하고 있는 바이 연구 결과가 모든 유형의 산업

과 기업에 일반화될 수는 없을 것이다.

둘째, 연구에서 다룬 다양한 혁신원천 중 기업 각각에 

적합한 혁신원천이 무엇인지는 본 연구의 결과가 제공하

는 함의만으로 구체적으로 밝히는데 한계가 있다.

또한 「2014 한국기업혁신조사」를 활용한 횡단면연

구로서 본 연구에서 밝힌 유의미한 결과에도 불구하고 

후속조사를 활용해 보다 동태적인 관점에서의 연구를 실

시할 필요가 있겠다. 이는 곧 본 연구에서 밝혀낸 관계가 

안정적이며 지속적인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지에 대한 

별도의 주제로서 후속 연구과제로 제안하고자 한다.

더불어, 본 연구는 기술혁신성과로서 제품혁신과 공

정혁신만을 다루었다. 비록 기술혁신성과로서 두 유형은 

대표적인 것이나 여전히 조직혁신이나 마케팅혁신의 역

할이 보다 중요한 기업에 대한 시사점을 찾는 것은 후속

연구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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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계수값 표준오차 z P>z [95% 신뢰구간]

자금

장애

요인

내부자금부족
자금장애요인 .5582635 .0257302 21.70 0.000 .5078332 .6086937

상수 .8644112 .0331361 26.09 0.000 .7994655 .9293568

외부자금부족
자금장애요인 .7831391 .0251556 31.13 0.000 .7338351 .8324432

상수 .4452818 .0296413 15.02 0.000 .3871859 .5033777

과다한 혁신비용
자금장애요인 .5233131 .0272294 19.22 0.000 .4699444 .5766818

상수 .5159402 .0300957 17.14 0.000 .4569537 .5749268

역량

장애

요인

우수인력부족
역량장애요인 .677595 .0187245 36.19 0.000 .6408956 .7142944

상수 .8024273 .0325071 24.68 0.000 .7387146 .86614

기술정보부족
역량장애요인 .7828378 .015233 51.39 0.000 .7529817 .8126939

상수 .6982226 .0315311 22.14 0.000 .6364228 .7600225

시장정보부족
역량장애요인 .7866004 .0150671 52.21 0.000 .7570694 .8161315

상수 .5998188 .0307109 19.53 0.000 .5396266 .660011

혁신파트너부재
역량장애요인 .6049226 .0211947 28.54 0.000 .5633817 .6464634

상수 .4746255 .0298227 15.91 0.000 .416174 .533077

시장

장애

요인

추가혁신 필요성 부족
시장장애요인 .564498 .0318543 17.72 0.000 .5020647 .6269313

상수 .2631174 .0287581 9.15 0.000 .2067525 .3194823

혁신에 대한 수요부족
시장장애요인 .4866191 .0334161 14.56 0.000 .4211247 .5521134

상수 .3058291 .0289265 10.57 0.000 .2491342 .3625241

혁신

원천

활용

기업 또는 그룹내부
혁신원천활용 .16659 .0302341 5.51 0.000 .1073323 .2258477

상수 1.617283 .0429516 37.65 0.000 1.5331 1.701467

공급업체(원료·부품·SW)
혁신원천활용 .5227961 .0237146 22.05 0.000 .4763163 .569276

상수 .6220273 .030887 20.14 0.000 .56149 .6825646

민간 수요기업 및 고객
혁신원천활용 .3859355 .0270647 14.26 0.000 .3328897 .4389812

상수 .8686531 .0331805 26.18 0.000 .8036206 .9336856

공공 수요기업 및 고객
혁신원천활용 .4968951 .024404 20.36 0.000 .4490641 .5447261

상수 .4192277 .0294891 14.22 0.000 .3614302 .4770252

동일산업 내 경쟁사 및 타기업
혁신원천활용 .5259396 .0236847 22.21 0.000 .4795185 .5723607

상수 .6567725 .0311731 21.07 0.000 .5956743 .7178707

민간 서비스업체
혁신원천활용 .5206432 .0236739 21.99 0.000 .4742433 .5670431

상수 .3535534 .0291431 12.13 0.000 .296434 .4106728

대학 및 기타 교육기관
혁신원천활용 .5000751 .0242861 20.59 0.000 .4524752 .547675

상수 .4695613 .0297907 15.76 0.000 .4111726 .52795

정부·공공·민간 연구소
혁신원천활용 .5639125 .022519 25.04 0.000 .519776 .608049

상수 .4897361 .0299202 16.37 0.000 .4310935 .5483787

컨퍼런스·박람회·전시회
혁신원천활용 .610578 .0211862 28.82 0.000 .5690538 .6521021

상수 .655526 .0311626 21.04 0.000 .5944484 .7166036

전문저널 및 서적
혁신원천활용 .6393642 .0204088 31.33 0.000 .5993638 .6793646

상수 .5122121 .0300703 17.03 0.000 .4532755 .5711488

협회·조합 등 외부모임
혁신원천활용 .6791771 .0188645 36.00 0.000 .6422034 .7161509

상수 .4581098 .0297193 15.41 0.000 .399861 .5163587

[별첨 1] 측정모형(Measurement model)분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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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

활용

기술개발 조세감면
정부지원활용 .3947232 .0266138 14.83 0.000 .3425611 .4468854

상수 .5887353 .030625 19.22 0.000 .5287113 .6487593

기술개발 및 사업화(자금) 지원
정부지원활용 .484149 .0245565 19.72 0.000 .436019 .5322789

상수 .7083789 .0316215 22.40 0.000 .6464019 .770356

정부 연구개발사업 참여
정부지원활용 .5779568 .0218503 26.45 0.000 .5351309 .6207826

상수 .6319247 .0309671 20.41 0.000 .5712302 .6926192

정부기술지원 및 지도
정부지원활용 .765204 .0156128 49.01 0.000 .7346035 .7958045

상수 .3549825 .02915 12.18 0.000 .2978495 .4121156

기술정보제공
정부지원활용 .7687961 .01552 49.54 0.000 .7383775 .7992148

상수 .3317026 .0290402 11.42 0.000 .2747848 .3886204

인력 및 교육연구 지원
정부지원활용 .6643269 .0189469 35.06 0.000 .6271916 .7014622

상수 .3992579 .0293781 13.59 0.000 .3416779 .4568379

정부 및 공공 구매
정부지원활용 .469325 .0248598 18.88 0.000 .4206006 .5180493

상수 .3011168 .0289067 10.42 0.000 .2444606 .357773

마케팅 지원
정부지원활용 .4978802 .0242936 20.49 0.000 .4502656 .5454947

상수 .4720952 .0298067 15.84 0.000 .4136752 .5305153

기술

혁신

성과

新제품 개발
혁신성과 .1212424 .0332604 3.65 0.000 .0560531 .1864317

상수 .6894101 .0314528 21.92 0.000 .6277638 .7510563

기존제품 개선
혁신성과 .1348634 .0331181 4.07 0.000 .0699531 .1997738

상수 1.225641 .0374114 32.76 0.000 1.152316 1.298966

新생산방법 개발(개선)
혁신성과 .4069734 .0294494 13.82 0.000 .3492536 .4646933

상수 .5348414 .0302248 17.70 0.000 .475602 .5940809

新물류·분배방법 개발(개선)
혁신성과 .7561103 .0303213 24.94 0.000 .6966816 .815539

상수 .3248952 .0290073 11.20 0.000 .2680419 .3817484

新경영지원방법 개발(개선)
혁신성과 .6756866 .029384 23.00 0.000 .618095 .7332783

상수 .3835846 .0292893 13.10 0.000 .3261787 .4409906



<<
  /ASCII85EncodePages false
  /AllowTransparency false
  /AutoPositionEPSFiles true
  /AutoRotatePages /All
  /Binding /Left
  /CalGrayProfile (Dot Gain 20%)
  /CalRGBProfile (sRGB IEC61966-2.1)
  /CalCMYKProfile (U.S. Web Coated \050SWOP\051 v2)
  /sRGBProfile (sRGB IEC61966-2.1)
  /CannotEmbedFontPolicy /Warning
  /CompatibilityLevel 1.4
  /CompressObjects /Tags
  /CompressPages true
  /ConvertImagesToIndexed true
  /PassThroughJPEGImages true
  /CreateJDFFile false
  /CreateJobTicket false
  /DefaultRenderingIntent /Default
  /DetectBlends true
  /ColorConversionStrategy /LeaveColorUnchanged
  /DoThumbnails false
  /EmbedAllFonts true
  /EmbedJobOptions true
  /DSCReportingLevel 0
  /EmitDSCWarnings false
  /EndPage -1
  /ImageMemory 1048576
  /LockDistillerParams false
  /MaxSubsetPct 100
  /Optimize true
  /OPM 1
  /ParseDSCComments true
  /ParseDSCCommentsForDocInfo true
  /PreserveCopyPage true
  /PreserveEPSInfo true
  /PreserveHalftoneInfo false
  /PreserveOPIComments false
  /PreserveOverprintSettings true
  /StartPage 1
  /SubsetFonts true
  /TransferFunctionInfo /Apply
  /UCRandBGInfo /Preserve
  /UsePrologue false
  /ColorSettingsFile ()
  /AlwaysEmbed [ true
  ]
  /NeverEmbed [ true
  ]
  /AntiAliasColorImages false
  /DownsampleColorImages true
  /ColorImageDownsampleType /Bicubic
  /ColorImageResolution 300
  /ColorImageDepth -1
  /ColorImageDownsampleThreshold 1.50000
  /EncodeColorImages true
  /ColorImageFilter /DCTEncode
  /AutoFilterColorImages true
  /ColorImageAutoFilterStrategy /JPEG
  /ColorACS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Color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JPEG2000ColorACS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
  /JPEG2000Color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
  /AntiAliasGrayImages false
  /DownsampleGrayImages true
  /GrayImageDownsampleType /Bicubic
  /GrayImageResolution 300
  /GrayImageDepth -1
  /GrayImageDownsampleThreshold 1.50000
  /EncodeGrayImages true
  /GrayImageFilter /DCTEncode
  /AutoFilterGrayImages true
  /GrayImageAutoFilterStrategy /JPEG
  /GrayACS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Gray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JPEG2000GrayACS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
  /JPEG2000Gray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
  /AntiAliasMonoImages false
  /DownsampleMonoImages true
  /MonoImageDownsampleType /Bicubic
  /MonoImageResolution 1200
  /MonoImageDepth -1
  /MonoImageDownsampleThreshold 1.50000
  /EncodeMonoImages true
  /MonoImageFilter /CCITTFaxEncode
  /MonoImageDict <<
    /K -1
  >>
  /AllowPSXObjects false
  /PDFX1aCheck false
  /PDFX3Check false
  /PDFXCompliantPDFOnly false
  /PDFXNoTrimBoxError true
  /PDFXTrimBoxToMediaBoxOffset [
    0.00000
    0.00000
    0.00000
    0.00000
  ]
  /PDFXSetBleedBoxToMediaBox true
  /PDFXBleedBoxToTrimBoxOffset [
    0.00000
    0.00000
    0.00000
    0.00000
  ]
  /PDFXOutputIntentProfile ()
  /PDFXOutputCondition ()
  /PDFXRegistryName (http://www.color.org)
  /PDFXTrapped /Unknown

  /Description <<
    /FRA <>
    /ENU (Use these settings to create PDF documents with higher image resolution for improved printing quality. The PDF documents can be opened with Acrobat and Reader 5.0 and later.)
    /JPN <FEFF3053306e8a2d5b9a306f30019ad889e350cf5ea6753b50cf3092542b308000200050004400460020658766f830924f5c62103059308b3068304d306b4f7f75283057307e30593002537052376642306e753b8cea3092670059279650306b4fdd306430533068304c3067304d307e305930023053306e8a2d5b9a30674f5c62103057305f00200050004400460020658766f8306f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304a30883073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4ee5964d30678868793a3067304d307e30593002>
    /DEU <>
    /PTB <>
    /DAN <>
    /NLD <>
    /ESP <>
    /SUO <>
    /ITA <>
    /NOR <>
    /SVE <>
    /KOR <FEFFd5a5c0c1b41c0020c778c1c40020d488c9c8c7440020c5bbae300020c704d5740020ace0d574c0c1b3c4c7580020c774bbf8c9c0b97c0020c0acc6a9d558c5ec00200050004400460020bb38c11cb97c0020b9ccb4e4b824ba740020c7740020c124c815c7440020c0acc6a9d558c2edc2dcc624002e0020c7740020c124c815c7440020c0acc6a9d558c5ec0020b9ccb4e000200050004400460020bb38c11cb294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bc0f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c774c0c1c5d0c11c0020c5f40020c2180020c788c2b5b2c8b2e4002e>
    /CHS <FEFF4f7f75288fd94e9b8bbe7f6e521b5efa76840020005000440046002065876863ff0c5c065305542b66f49ad8768456fe50cf52068fa87387ff0c4ee563d09ad8625353708d2891cf30028be5002000500044004600206587686353ef4ee54f7f75280020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4e0e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548c66f49ad87248672c62535f003002>
    /CHT <FEFF4f7f752890194e9b8a2d5b9a5efa7acb76840020005000440046002065874ef65305542b8f039ad876845f7150cf89e367905ea6ff0c4fbf65bc63d066075217537054c18cea3002005000440046002065874ef653ef4ee54f7f7528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548c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53ca66f465b07248672c4f86958b555f3002>
  >>
>> setdistillerparams
<<
  /HWResolution [2400 2400]
  /PageSize [612.000 792.000]
>> setpagedevice


